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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ss media, the tendency for young women to make body comparisons, and the BMI 

of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on their attitudes about eating. Participants were 392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and 391 college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

zed through Cronbach's α ,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ile mass media influence differed by grade,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

son and attitude toward eating did not differ by grade. 2) Mass media influence,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attitude toward eating differed by BMI. 3) Mass media pressure,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and BMI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eating. 4)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s media and attitudes toward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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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여성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미국, 영국, 호주, 스

웨덴, 이스라엘, 일본, 인도 등 많은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 주 저 자 : 김 정 민(E-mail : jmkim122@mju.ac.kr)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Jones & Buckingham,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건복지부(2004)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상 체중의 

여성 56.8%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6.1%

가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료에

서는 여고생의 50%, 여대생의 64%가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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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저체중의 33.2%, 정상체중의 58.2%가 이에 해당되

었다(문화일보, 2003).

이러한 추세는 체형에 대한 과도한 불만 혹은 관심, 마르

고 싶은 욕구 등이 섭식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

할 때(Polivy & Herman, 2004), 섭식장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섭식장애는 신체상

(body image)의 문제(예, 마르고 싶은 과도한 욕구,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그에 따른 염려), 섭식에 대한 부

적절한 통제(예, 섭식 제한, 폭식), 극단적인 체중 조절 행위

(예, 강박적 운동, 고의적 구토, 하제 등의 사용)로 정의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러한 섭식장

애는 비교적 뚜렷한 성차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많이 보고되며(Wittchen & Jacobi, 2005),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Hudson et al., 2005; 

Striegel-Moore et al., 2005).

최근 섭식장애의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사

회문화적 요인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Durkin & Pax-

ton, 2002; Harrison, 2000; Smolak et al., 2001; Stice & 

Shaw, 2002; Thompson & Stice, 2001). 이러한 접근은 Fes-

tinger(1954)의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Festinger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의견, 능력, 외모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를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부재 시 타인들과 자

기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사회 비교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외모에 대한 사회 비교의 대상 

범주는 크게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델 등의 인물들과 실제 

주변의 타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

이 사실이다(Stice, 2002; Thompson et al., 1999; Thom-

pson & Stice, 2001). 이들 연구들은 대중매체가 ‘지나치게 마

른 것’을 이상적인 것(thin ideal)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상의 

왜곡된 지각, 섭식 거부, 폭식 등의 섭식 문제를 초래한다

고 보았다.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조사한 초기 연구들의 경

우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양과 섭식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Anderson et al., 2001; Groesz 

et al., 2002; Harrison, 2000).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중매

체의 활용이 매우 광범위해짐에 따라 개개인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었다. 이에 실제 매체 노출 수준의 개인차는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동일한 양의 매체 노출에 접하는 경우에도 모두 섭

식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의 초점은 자연스럽

게 개인의 대중매체를 수용하는 태도 혹은 성향으로 옮겨지

게 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이다(Heinberg et al., 1995; Thompson et al.,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이미

지나 내용을 수용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단순히 외모 또는 

‘마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아는 것을 가리키

는 인식(awareness)과 그 기준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내면화(internal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 결과 특히 내면화는 섭식문제를 예

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드러났다(Stice & Shaw, 2002; Thom-

pson & Stice, 2001).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하는 기준

이나 가치의 특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성의 이상적인 체형으로 마른 것(thinness)과 더불어 운동선

수와 같은 근육질(athlete)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근

육 개발이나 몸매 만들기(fitness)를 겨냥한 광고나 잡지의 

비율이 패션 관련 광고나 잡지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1999). 이러한 추세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다이어트와 같은 체중 조절 행위 뿐 아

니라 근육 개발 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부추기

는 것과 관련이 있다(Field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마른 것 혹은 근육질에 대한 기준을 내

면화하는 정도가 각각 섭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 외에도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pressures)

이나 대중매체가 특정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주요 출

처인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Levine et al., 1994; Thompson et al., 1999). 오늘날 대중

매체의 홍수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

단에게 특정 내용이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욱 빈번해졌다. 또한 대중매체의 접근 용이성은 개인 혹은 집

단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섭식태도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등(2004)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3(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SATAQ-3)을 사용하여 일반적 외모에 대

한 내면화,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면화, 대중매체로부터 받는 

압력, 그리고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 섭식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외모에 대한 비교는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 비교의 또 

다른 대상 범주는 실제 주변의 타인들이 될 수 있다. 실제 몇

몇 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비교가 TV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

델이 아닌 또래 등의 주변 타인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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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범위
여고생 여대생 전체

n % n % n %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24

333

 31

  4

 6.1

84.3

 7.8

 1.0

 77

298

 16

-

19.6

76.0

 4.1

-

101

631

 47

  4

12.8

80.2

 6.0

  .5

392  99.2  391  99.7  783 10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보고하였다(Lin & Kulik, 2002; Wheeler & Miyake, 1992).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 또는 행

동의 준거가 되므로(Furman & Buhrmester, 1992) 외모 역

시 주변 또래와의 비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가정

해 볼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중 지

위를 평가하기 위해 주변 또래들과 빈번한 비교를 하는 것

이 보고되었다(Striegel-Moore et al., 1986).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외모에 대한 자존감, 신체

불만족,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시도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on et al., 2004). 그러나 주변 타

인과의 외모 비교와 섭식 거부, 폭식, 신체불만족 등 섭식 문

제의 여러 유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외모 비교와 주

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가 각각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실제 주변 타인들과의 외

모 비교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대상들(universali-

stic targets)과의 비교에 의해 설정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TV나 잡지의 연예인들의 마른 체형을 이상

적인 기준으로 삼은 경우 주변 타인들과의 빈번한 외모 비

교는 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성취하려는 동기 수준

을 증가시키게 되어 다이어트와 같은 구체적인 체중 조절 행

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은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된 신체질량지수(BMI)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체

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들이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

하며(Henderson-King & Henderson-King, 1997), 신체불만

족이 높고(Tiggemann & Lynch, 2001), 체중에 대한 불안이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Tiggemann & McGil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과 

함께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

모 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

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는 

학년과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신체질량

지수가 여고생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중매체가 여고생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 소재 1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400명과 

서울, 경기 및 충남 소재 8개 대학교 1학년 여학생 4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78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

다. 학년과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

로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MI에 따른 체중범위는 각 연령별 지표에 따라 BMI<16.3~

17.9는 저체중, 16.3~17.9≤BMI≤24~26은 정상체중, 24~26

≤BMI≤28.1~31은 과체중, 28.1~31≤BMI는 비만으로 분류

하였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고

생의 경우 저체중이 24명(6.1%), 정상체중이 333명(84.3%), 과

체중이 31명(7.8%), 비만이 4명(1.0%)이었고, 여대생의 경우 

저체중이 77명(19.6%), 정상체중이 298명(76.0%), 과체중이 

16명(4.1%)으로 나타났다. (단, 비만군은 그 수가 매우 적어

(n=4) 과체중군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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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6월 4일 여고생 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실시 과정 중 문항의 이

해나 질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조사 질

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 

및 연구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담임교사 및 연구

자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총 800부가 배부되었

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783부가 최

종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소요 시간

은 약 20~25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

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3: SATAQ-3, 

Thompson et al., 2004)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내면화-G(Internalization-General)

(예, ‘나는 내 외모를 TV와 영화 스타들과 비교한다’ 등), 

내면화-A(Internalization-Athlete)(예, ‘나는 스포츠 선수들과 

내 몸을 비교한다’ 등), 대중매체의 압력(Pressures)(예, 나는 

TV와 잡지로부터 날씬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다‘ 등), 대중

매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출처임을 묻는 정보(Infor-

mation)(예, 'TV광고는 패션에 관한 혹은 매력적이 되기 위

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내면화, 압력, 

정보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2) 외모 비교 척도

외모 비교 척도(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

son, Tiggemann & McGill, 2004)는 Thompson 등(1991)의 

외모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와 Fisher와 Thompson(1998)(Thompson et al., 1999, 

재인용)의 신체 비교 척도(Body Comparison Scale)를 통합

한 것으로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하

위 척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를 타인들과 비교하는 전반

적인 외모 비교(예,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내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등)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타인

들과 비교하는 특정 신체 부위 비교(예, ‘나는 다른 사람

들과 있을 때 내 허벅지를 그들과 비교한다’ 등)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비교가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섭식태도 척도

섭식태도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Gar-

ner, 1996)를 이임순(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

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음식물 섭취의 제한, 

체중과 다이어트에 대한 몰두,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등), 

체형에 대한 불만(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은 특정 신

체 부위에 대한 불만), 폭식(폭식에 대한 성향 및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영역의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4)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Must et al., 1991)

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m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

치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Brooks-Gunn et al., 1986; 

Pritchard et al., 1997; Thompson et al., 1995).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

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년과 BMI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1) 학년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 태도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대중매체의 영향은 여대생

의 경우 여고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56, p<.05). 구

체적으로, 대중매체의 하위요인들 중 정보(t=-2.92, p<.01), 

압력(t=-2.35, p<.05), 내면화A(t=-2.71, p<.01)는 여대생이 

여고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화G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BMI에 따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BMI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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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여고생 여대생

t(n=392) (n=391)

M SD M SD

대중매체 

정보

압력

내면화G

내면화A

대중매체

29.59

23.73

29.18

12.24

94.78

3.50

5.21

3.72

2.42

10.26

30.27

24.60

29.05

12.77

96.98

2.94

5.11

3.64

3.02

9.76

 -2.92**

-2.35*

 .50

 -2.71**

-2.56*

타인과의 

외모 비교

전반적인 외모 비교

특정 신체부위 비교

타인과의 외모 비교

17.60

17.84

35.44

2.88

4.48

6.67

17.75

17.79

35.54

2.56

4.51

6.28

-.75

-.13

-.21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폭식

신체불만족

섭식태도

24.51

17.11

25.92

67.57

5.19

5.22

3.68

9.95

24.76

17.42

25.69

67.83

5.16

4.72

3.00

9.22

-.65

-.85

 .95

-.39

*p<.05, **p<.01

<표 2>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단계 독립 변인 B β R
2

△R
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2

3

4

압력

특정 신체부위 비교

BMI

전반적인 외모 비교

.64

.33

.33

.14

.64

.28

.16

 .07

***

***

***

*

.41

.46

.49

.50

.05

.03

.01

497.89

309.82

227.97

173.01

***

***

***

***

폭식 1 압력 .35 .37*** .14 110.58***

신체 불만족
1

2

압력

BMI

.08

.09

.13

 .08

***

*

.02

.03 .01

 12.69

 8.46

***

***

섭식 태도

1

2

3

압력

특정 신체부위 비교

BMI

 1.07

.47

.53

.59

.22

.14

***

***

***

.34

.38

.40

.04

.02

362.71

307.29 

149.19

***

***

**

*p<.05, **p<.01, ***p<.001

<표 3> BMI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섭식

태도는 각각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대중매체의 영향은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F=3.33, p<.05), 타인과의 외모 비교 또한 정상

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9.96, p<.001). 

섭식태도의 경우에는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과체중

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섭식태도 문제가 많은것으로 나타났

다(F=17.51, p<.001).

 

3)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들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위

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

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86~1.92의 범위에 속하므

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1~.92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0~2.03

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압력(β=.59), 특정 

신체 부위 비교(β =.22), BMI(β =.14)가 높을수록 섭식태도

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섭식태도를 설명하

는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으며(F=362.71, p<.001), 특정 신체 

부위 비교가 추가되어 4%가 증가한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7.29, p<.001). 이에 BMI가 추가되어 2%가 증

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40%로 나타났다(F=149.19, p<.01). 

섭식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압력(β=.64), 특정 신

체 부위 비교(β =.28), BMI(β =.16), 전반적인 외모 비교(β

=.07)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압력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1%로 나

타났으며(F=497.89, p<.001), 특정 신체 부위 비교가 추가

되어 5%가 증가한 46%로 나타났으며(F=309.8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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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 변인 B β R
2

△R
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2

3

4

압력

특정 신체부위 비교

BMI

전반적인 외모 비교

 .64

 .33

 .33

 .14

.64

.28

.16

 .07

***

***

***

*

.41

.46

.49

.50

 

.05

.03

.01

497.89

309.82

227.97

173.01

***

***

***

***

폭식 1 압력  .35 .37*** .14  110.58***

신체 불만족
1

2

압력

BMI

 .08

 .09

.13

 .08

***

*

.02

.03

 

.01

12.69

8.46

***

***

섭식 태도

1

2

3

압력

특정 신체부위 비교

BMI

1.07

 .47

 .53

.59

.22

.14

***

***

***

.34

.38

.40

 

.04

.02

362.71

307.29

149.19

***

***

**

*p<.05, **p<.01, ***p<.001

<표 4>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BMI가 추가되어 3%가 증가한 49%로 나타났다(F=227.97, 

p<.001). 이에 전반적인 외모 비교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50%로 나타났다(F=173.01, p<.001). 또한 

압력(β =.37)이 높을수록 폭식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압력이 폭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F=.110.58, p<.001). 한편, 압력(β=.13), BMI(β=.08)가 높을

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 신체불만

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로 나타났으며(F=12.69, p<.001), 

BMI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3%로 나타

났다(F=8.46, p<.001).

4)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

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76~2.04

의 범위에 속하므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1~.92로 모두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0~1.86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

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한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로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동시에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마르고 싶은 욕구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 =.60, p<.001), 대중매체가 종

속변인인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β =.56, p<.001).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타

인과의 외모 비교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 =.33, p<.001),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

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β =.36, p<.001). 그러므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

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매체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폭식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였고(β=.60, p<.001), 대중매체가 종속변인인 

폭식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32, p<.001).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폭

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12, p<.01), 대중매체

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β=.25, p<.001). 그

러므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

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신체불만족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

인인 대중매체가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모 비교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60, p<.001), 대중매체가 종속변

인인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10, 

p<.01).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타인과의 외

모 비교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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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β R
2

F

마르고 싶은 욕구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60*** .36 399.67***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56*** .31 323.36***
대중매체 → 마르고 싶은 욕구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38 218.84***1) 대중매체 → 마르고 싶은 욕구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마르고 싶은 욕구

.36

.33

***

***

폭식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60*** .36 399.67***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32*** .10 78.81***
대중매체 → 폭식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1 42.98***1) 대중매체 → 폭식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폭식

.25

 .12

***

**

신체 불만족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60*** .36 399.67***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10** .01  7.71**
대중매체 → 신체불만족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01  4.01*1) 대중매체 → 신체불만족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신체불만족

 .12

 -.03

**

섭식태도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60*** .11 42.98***
대중매체 → 타인과의 외모 비교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25 233.79***
대중매체 → 섭식태도 .50***

3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30 145.32***1) 대중매체 → 섭식태도 .34

.27

***

***2) 타인과의 외모 비교 → 섭식태도

*p<.05, **p<.01, ***p<.001

<표 5>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효과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가 여고

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갖는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은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반면, 타인과의 외모 비교와 섭식태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

매체의 영향 중 정보, 압력, 내면화A(운동선수 등의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여대생이 여고생에 비해 높았으나, 내

면화G(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두 집단 간의 차이

가 없었다. 즉, 여대생은 여고생에 비해 외모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가 대중매체이며,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 

관련 기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압력을 더 많이 지

각할 뿐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은 근육질 체형에 관한 기준

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

고생의 경우 또래집단이 준거집단의 집단 구성원의 가치나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Furman & Buhr-

mester, 1992) 여대생에 비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대중매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달하는 특정 정보가 또래집단 내에서 바

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될 경우 집단 구성원들이 그 정

보를 따를 확률은 적을 것이다. 또한 외모와 관련한 이미지

를 전달하는 대중매체의 광고 등이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Tiggemann & Mcgill, 

2004) Festinger(1954)의 제안대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

델과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대생들이 여고생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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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의 압력을 더 많이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마른 것을 선호하는 추세는 이미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내면화G(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육질의 체형을 원하는 추세는 

아직 대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체

중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요구되므로 학업의 부담이 

큰 여고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대생이 더 수용하기 쉬

워 이들 간에 내면화A(운동선수 등의 근육질 외모에 대한 내

면화)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섭식태도 모두 BMI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와 타인과의 외모 비교 모두 정상체중군이 저체중

군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여성이 저체중

에 속하는 여성에 비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대상 혹은 주

변 타인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일이 많음을 가리킨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상체중군이 과체중군

보다 오히려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타인과의 외모 

비교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점점 더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Wiseman et al., 1992) 실제 

체중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위협을 느껴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과체중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

적 기준과 자신의 외모 혹은 체형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오히려 비교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자신과 유사한 조건

의 대상들과의 사회적 비교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Festinger(1954)의 주장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섭식태도의 문제는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각각 

저체중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제호

준 등, 2003; 황선희 등, 1998)과 유사한 것으로 정상체중군

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섭식태도의 문제를 나타낼 위

험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체중이 일정 수

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체중과 섭식태도의 문제는 관련이 적

은 것처럼 보인다. 즉, 과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혹은 비

만군이 과체중군보다 더 심각한 섭식문제를 나타낸다고 보

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심각한 상태의 섭식

장애가 진행된 저체중군과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과체중

군에 대한 관심만으로 섭식문제를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

다. 즉, 보다 적극적인 섭식장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체

중군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 비교 및 BMI는 섭식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 폭식, 신체불만족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 중 압력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의 압력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임을 보고한 Thompson 등(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내면화나 정보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이 섭식태도의 문제를 더욱 잘 

예측해 줌을 가리킨다.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 비교는 정보 

수집, 대상 혹은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 경험, 기준

의 내면화의 순으로 진행될 때, 대중매체의 압력은 부조화 

경험 단계에 해당된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이상적인 외

모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정보 수집 단계나 대중

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

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내면화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 

혹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중

매체로부터 ‘나의 외모가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은 일

정 기간을 거쳐 이미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 

내면화 단계에 비해 덜 안정적이며, 이러한 불안정 상태는 섭

식의 제한, 폭식, 심각한 신체불만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

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중매체의 영향에 비해 미약하기는 하나 주변 타

인들과의 외모 비교 또한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섭식 제한 등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

제 주변 인물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경향은 섭식 제

한과 같은 섭식태도의 문제를 예측해 주는 반면, 폭식이나 신

체불만족은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주변 타인과의 외모 

비교가 실제 다이어트 시행 등의 섭식 조절 행동을 부추기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주변 타

인과의 외모 비교는 전반적인 체형의 비교보다 특정 신체 부

위(예, 배, 허벅지 등)를 비교하는 것이 섭식 제한행동을 더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관심

이 다이어트 시행의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BMI도 폭식을 제외한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MI가 높을수록 마르고 싶은 욕

구와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BMI가 높을수

록 체중에 대한 불안과 신체불만족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선

행 연구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igge-

mann & Lynch, 2001; Tiggemann & McGill, 2004). 반면, 

폭식의 경우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진단 기준에 체중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넷째, 대중매체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타인과

의 외모 비교가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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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타인과의 외모 비교는 대중매체가 신체불만족을 제

외한 마르고 싶은 욕구와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

가 실제 주변의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이

것이 다시 섭식 제한이나 폭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섭식 제한이나 폭식과 같은 심각한 섭식문제

의 경우 대중매체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주위의 타인들

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처

럼 보인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에 대한 이

상적 기준은 실제 주변 타인들 간의 비교를 초래하며 이것

은 다시 개인의 구체적인 섭식 제한이나 폭식 행동을 일으

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체적인 섭식 조절 행위가 아닌 전

반적인 신체불만족은 실제 주변 인물들과의 외모 비교 없이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영향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섭식태도 문제 관련 변인들에 관한 본 연

구의 결과들은 섭식문제 고위험 집단의 일차적 선별(scree-

ning), 섭식문제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섭식문제에 관한 공중 보건 정책 결정 등에 중요한 함

의를 가진다. 첫째, 섭식문제의 잠재적 고위험 집단으로 BMI

에 따른 과체중군 및 비만군과 함께 정상체중군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섭식문제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

로그램 구성 시 섭식문제의 유형에 따라 각각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섭식 거부 및 

제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외모에 대한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전달하

는 이미지의 허구성,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심리교육적(psy-

choeducational) 개입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예, 

media literacy program).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등장하

는 모델 및 주변 타인들과의 외모 비교를 감소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적 접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에 의

존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바꾸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최근 매체를 통한 다이어트 관련 허위 및 과장 

광고, 성 상품화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전적, 발달적 변인들(예, 세로토닌, 가족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장과 체중 수치는 실제 측

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의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섭식장

애 척도(EDI-2)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Garner, 1991) 일반 여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

으로 도출된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섭식장애 임상집단과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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